
JC 2008 춘하 전시회에서  

‘도레이(Toray) 합섬 클러스터’의 이년간 활동 성과 소개 

‘재팬 크리에이션(Japan Creation : JC) 2008 춘하(春夏)’ 전시회 출품작 중 가

장 뛰어난 우수품 중 하나가 도레이 합섬 클러스터(cluster)의 작품(作品)일 

것이다. 이 클러스터에서 전시회에 출품한 것은 처음이며, 업계 안팎으로 그

들의 활동과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출품한 목적이다. ‘JC는 여러 전시회 

중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전시회이며, 클러스터가 실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소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서포터측의 리더 보좌(補佐)를 맡고 있

는 도레이 텍스타일 사업 부문장(部門長) 보좌는 첫 출품 목적을 말하고 있

다. 

그러므로 출품한 것은 프로모션 존(promotion zone)이 되겠다. 그래서 ‘도레

이 합섬 클러스터란?’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클러스터 컨셉이나 목적, 조직, 

이제까지의 성과 외에도 분과회(分科會) 활동에 의한 상황을 미래소재, 첨단

(尖端)소재, 환경과 에콜러지(ecology) 소재의 3개 코너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이미 개발이 끝나 판매까지 시작한 지산지소(地産地消 : 산지에서 생산하

여 산지에서 소비) 순환형 유니폼인 ‘호쿠 링크(北 link)’, ‘알레르기 물질 억

제형 소재(Aller 物質 抑制型 素材)’, 탄소섬유제 일용품 및 소품류인 ‘카본 

클럽(carbon club)’, 대두(大豆) 단백섬유인 ‘아미노스(Aminos)’의 4개 사례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나노파이버’, 세계 최초의 용융방사 셀룰로스 섬유 

‘포레세’, PLA(폴리유산 ; Poly Lactic Acid)섬유, PTT(Poly Trimethylene 

Terephtalate)섬유 등도 출품하였다. 



이 클러스터는 2003년에 정부가 채택한 ‘섬유비전’에 제시된 ‘유통구조를 

포함한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구조 개혁 추진’, ‘수출확대와 통상정책에 알맞

은 대응조치’, ‘소재개발력, 상품개발력의 강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

이 되는 섬유중류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하고, 도레이가 

리드하는 방식으로 2004년 11월에 발족하였다. 

호쿠리쿠 산지 기업을 중심으로 도레이 계열의 담(壁)을 헐어 67개사로 시

작하였으며, 그 기업수는 현재 101개사까지 늘었다. 

호쿠리쿠 산지에는 합섬 메이커나 상사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일해 오

던 기업이 많다. 그래서 각각의 공장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려

운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다. 이들 기술력을 합치면 ‘세계 최강 산지기업집단

(産地企業集團)을 구축(構築)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이 이 클러스터의 목표

이다. 

이런 활동은 스스로 만든 소재는 단순히 직접 판매한다는 것이 아니다. 생

산 판매 방식은 위탁가공이라도 상관없다. 합섬 메이커나 상사로부터 주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산지기업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직접 

만들어 낸다는 점이 중요하다. 도레이는 어디까지나 서포트만 해준다. 그렇

게 2년 넘게 분과회가 공동으로 활동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

다. 

JC에 처음으로 출품한 ‘도레이 합섬 클러스터’는 활동을 시작한지 2년이 

넘었는데, 각 분과회의 활동을 4개로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당사로서는 

훌륭하게 구체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본다. 회원기업에게 경의를 표

한다.”고 도레이의 텍스타일 사업부문장 보좌는 말하였다. 



이 클러스터는 자립사업 분과회, QR 시스템(Quick Response System) 분과회, 

수출시장 연구회 등의 3개 분과회와 상품개발에서 8개 분과회(나노테크 소재, 

탄소 섬유, 아라미드 섬유, PTT 섬유, PLA 섬유, 뱀부(bamboo)섬유, 천연유래

섬유(天然由來纖維), 차세대봉제기술), 그리고 여기에 마케팅부회(marketing 部

會)와 홍보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JC출품 중 각 상품개발 분과회에서 만들어 낸 성과를 소개하면, 가장 

먼저 상품화된 것은 지산지소 순환형 유니폼인 ‘호쿠링크’였다. 자립사업 분

과회에서 개발한 것은, 2005년도 중소섬유 제조사업자 자립사업에서 채용된 

것이며, 이 외에 2006년도에는 후쿠이현(福井縣)의 ‘벤처기업 챌린지 발주 추

진사업 (challenge 發注 推進事業)’으로도 인정되었다. ‘호쿠리쿠’는 ‘후지경편

(富土經編 : 經編·織布·染色·縫製)’, ‘소와(創和) 텍스타일(織布)’, 케이 티 

니트(K. T. knit : 円型編成), ‘고마츠세이렌(小松精鍊 : 染色)’ 등이 제휴하여 개

발하였다. 판매는 ‘후지경편’이 후쿠이현을, 고마츠세이렌의 자(子)회사인 ‘고

마츠 인터 링크(小松 inter-link)’가 이시카와현(石川縣)과 도야마현(富山縣)을 

담당하고, 회수 리사이클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계속하여 발표된 알레르기 물질 억제형 소재인 ‘알레르 버스터(Aller 

buster)’는 나노테크 소재 분과회에서 만들어 냈다. 커튼, 침장, 침구, 어패럴

용으로 판매하여 2006년도에는 약 100만m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그 외에 대

두단백 섬유인 ‘아미노소’는 천연유래섬유 분과회, 탄소섬유제 일용품 및 소

품류인 ‘카본 클럽’은 탄소섬유 분과회에서 만들어 낸 것들이다. 이와 같은 

상품들이 이번 JC에서 한자리에 진열되었다. 

이 클러스터로서는 판로 확대책의 하나로, 마케팅 부회에서 언제, 어떤 전

시회에 출품하느냐를 검토해 왔다. JC는 첫째 출품이었고, 앞으로 마케팅부회



가 중심이 되어, 해외전시회도 포함하여 테마별로 출품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